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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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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D시에 소재
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재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고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업
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몰입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619, 

p<.001), 전공만족도(r=.357 p<.001), 학습몰입(r=.681, p<.00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r=.359 p<.001), 학습
몰입(r=.693, p<.001)과, 전공만족도는 학습몰입(r=.351,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F=131.720, p<.001), 모형의 설
명력은 58.2%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 
Design of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283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four-years curriculum in D city from June 14th to June 24th, 2013.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18.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the learning flow. A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that have an effect on learning flow were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se factors explain 58.2% of the variance in learning flow.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relationship were positive relevant. To enhance learning 
flow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raining program and academic environment for 
increasing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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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이 성과중심으로 변화하면
서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핵심요소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한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간호사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목표 설정에 프로그램 학습성
과가 대두되면서「간호리더십의 원리를 비교․분석한다」,
「간호팀 내 리더십을 발휘한다」와 같은 리더십과 관련
한 항목이 제시되었다[1]. 이는 학생으로 하여금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고 이를 실제 간호 상황에 적용하
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리더십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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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력을 발휘하여 올바른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2]. 간호교육에서 이러한  리더십 개발을 
위한 성과중심의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
이 필요하고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상호 협력적인 학습활동을 요구하게 되면서 학습자의 학
습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학습몰입’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습몰입은 다양한 교육환경
에 노출된 학습자가 학업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주의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학습과정에만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
[3,4]를 의미한다.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재적 동기
에 의해 학습에 대한 도전 의지와 개인 능력의 균형을 지
녔으며 분명한 학습목표를 가지고 학습 과제 수행에 최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신
을 완전하게 통제하여 행동과 인식을 통합함으로써 학습
과정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형성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5]. 이렇듯 학습 몰입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성취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
표 달성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하는 행동이나 사고방
식, 감정 등의 자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관
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주의 집중 훈련, 학습상황의 방해 
요소 통제, 특정 교과목의 학습기술 숙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6]. 최적의 몰입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가 학업적 상황에서 과제 수행 목표 도달 및 자기 자신
의 능력에 대한 기대나 믿음[7]이 있어야 하고 학습자의 
사고 및 행동전략에 초점을 맞춘 목표설정, 보상, 통제 등
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
는 ‘자율성’을 중심으로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
는 내적 리더십[8]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이 그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셀프리
더십은 남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닌 강한 자부심과 성취
욕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자기관리 역량과 내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하
고 자발적인 능력발휘를 할 수 있으며[9-11] 이를 통해 
길러진 자율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
에서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할 수 있
을 것이다[12]. 셀프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여 
학습에 대한 자율성과 관심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관
련 변수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 셀프
리더십을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임상실습과 관련한 연구
[13-15]가 대부분이었고 셀프리더십의 결과변수로 몰입, 
자율성, 신뢰, 독립성, 긍정적 정서, 직무만족, 심리적 임
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창의성, 혁신성 등이 제시되었으

나 학습몰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
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간의 관계를 알아
본 선행 연구결과들[7,16,17]에서도 자기효능감이 학습몰
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축
적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셀프리더
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이 간호교육에 있어 중
요한 변수로 각각 제시되어 왔으나 그동안 함께 연구되
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간호 대학생의 학습성과 증진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 학습몰입을 결과 변인으로 
하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원인 변수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의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
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몰입에 이들 변수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향상을 위
한 학습활동의 방향 제시 및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

공만족도 및 학습몰입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학

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몰입과의 차
이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
공만족도 및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1.3 용어정의

1.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외부의 지시, 명령, 보상, 처벌 등에 의
해 강화되는 전통적인 리더십의 특성과는 달리 자기 스
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표설
정, 자기 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 
리더십을 의미한다[18]. 

1.3.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21]의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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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이론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가 
학습상황과 관련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22]. 

1.3.3 전공만족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이 현재 자신
이 속한 학과와의 일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23]을 의미
한다.

1.3.4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학업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가 학습에만 자유롭게 사용되어 
스스로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최적의 심리상태[3,4]를 의
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 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확인
하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는 D시 소재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 4년제 간호과 재학생 320명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3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하였
다. 먼저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을 것과 설문지 작성 중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단
할 수 있다는 연구 윤리적 측면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에 동의하는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서면으로 동의
를 받은 후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
으며 총 320부를 배부하여 총 311부가 회수(회수율 
97.2%)되었으나 다중응답이나 무응답 등 불성실하게 답
변한 28부를 제외한 283부(유효율 91%)를 최종 자료분석
에 사용하였다. 연구 표본크기는 G*power 3.1.7 program 
F-tests 방법으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크기 
0.15, 예측 변수 19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0명이 제
시되어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
다.

2.3 연구도구

2.3.1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Manz[19]가 개발하고 Kim[20]이 수정․
보완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
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
설적 사고의 6개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문
항이며 5점 척도에 의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
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부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은 역
으로 채점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87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였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22]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과제 난이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하부 요인에 의한 총 2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부 부정적 의미
의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79~.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는 전공만족에 대한 정도가 
매우 낮을 경우 1점에서 매우 높을 경우 최대 10점까지 
직접 점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2.3.4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에 대한 측정도구는 Suk과 
Kang[2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전과 능력의 
조화,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피드백,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행위와 의식의 통합,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자기 목적적 경험의 9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총 
35문항이다. 이 측정도구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 분석은 실수,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2014

156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
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몰입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3)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
습몰입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23
명(8.1%), 여자가 260명(91.9%)이었고 평균 연령은 20.86
세였다. 1학년이 89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 85
명(30%), 2학년 69명(24.4%), 4학년 40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 전형별 특성은 정시지원이 149명(52.7%)
으로 나타났고 고교계열은 인문계 문과가 131명(46.3%), 
인문계 이과가 120명(42.4%)이었다. 진학 동기는 적성이
나 흥미에 의해서가 12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을 고려해서가 90명(31.8%), 부모 및 선생님 등 타인의 
권유가 55명(19.4%), 학교성적을 고려한 경우가 16명
(5.7%)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8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ean±SD

Gender
Male  23 (8.1)

Female 260(91.9)

Age

18-19  91(32.2)

20.86±2.86
20-21 128(45.2)

22-23  36(12.7)

24  28 (9.9)

Grade

1st  89(31.4)

2nd  69(24.4)

3rd  85(30.0)

4th  40(14.1)

Admissions
Anytime 134(47.3)

Routine 149(52.7)

High School 

Department

Humanities 131(46.3)

Science 120(42.4)

Technique  27 (9.5)

Etc.   5 (1.8)

A p p l i c a t i o n 

motivation

Aptitude/Interest 122(43.1)

School record  16 (5.7)

Inducement  55(19.4)

Job abord  90(31.8)

3.2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

도 및 학습몰입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몰입 정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에 평균 3.49±.41이었다. 하부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
면 자기보상 3.90±.70, 리허설 3.74±.64, 자기기대 
3.73±.63, 자기비판 3.64±.76, 목표설정 3.60±.72, 건설적 
사고   3.32±.63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21±.41로 나타났으며 하부요인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 3.45±.54, 자신감 
3.30±.60, 과제난이도 2.90±.5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
족도는 총 10점 만점에 평균 6.49±2.02이었고 학습몰입
은 총 5점 만점에 평균 3.34±.47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의 
하부 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구체적 피드백 
3.60±.70, 통제감 3.60±.64, 과제에 대한 집중 3.59±.60, 
명확한 목표 3.50±.62, 자의식의 상실 3.42±.80, 행위와 
의식의 통합 3.33±1.01, 시간과 감각의 왜곡 3.33±.84, 자
기목적적 경험 3.07±.72, 도전과 능력의 조화 2.97±.55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

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몰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
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셀프리더십은 나이(F=3.339 p=.020), 진학동기
(F=3.031 p=.03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고 진학동기에서는 타인
의 권유에 의한 경우에서 셀프리더십 점수가 가장 높았
으나. 사후검정 결과 수준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진학동기(F=6.45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성에 의한 진학이 학교성적이
나 타인의 권유에 의한 진학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
수가 더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나이(F=3.804 p=.011), 고교계열
(F=3.119 p=.027), 진학동기(F=9.18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2~23세의 학생이 20~21세보다, 검정
고시를 포함한 기타가 인문계 문과계열보다, 적성에 의한 
진학이 학교성적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한 경우보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은 진학동기
(F=3.988 p=.00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성에 
의한 진학이 취업을 고려한 진학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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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Learning flow

MD±SD
t/F
(p)

MD±SD
t/F
(p)

MD±SD t/F(p) MD±SD t/F(p)

Gender
Male 3.46±.44 -.372

(.710)

3.25±.56 .842
(.400)

6.65±1.87 .398
(.691)

3.30±.62 -.368
(.716)Female 3.49±.41 3.18±.40 6.48±2.04 3.34±.46

Age

18-19a 3.41±.37

3.339
(.020)

3.19±.43

.277
(.842)

6.45±1.88

3.804
(.011)

3.30±.44

1.531
(.207)

20-21b 3.48±.39 3.16±.38 6.17±2.13 3.32±.44

22-23c 3.59±.48 3.20±.42 7.31±1.72 3.40±.54

24d 3.64±.45 3.22±.48 7.04±2.03 3.49±.63

 Scheffe b<c

Grade

1st 3.47±.42

1.248
(.292)

3.20±.45

.222
(.881)

6.54±2.16

2.213
(.087)

3.33±.47

.547
(.651)

2nd 3.44±.40 3.15±.33 6.57±1.70 3.32±.45

3rd 3.49±.43 3.19±.42 6.11±2.21 3.32±.51

4th 3.59±.34 3.17±.43 7.08±1.67 3.43±.07

Admissions
Anytime 3.47±.40 -.507

(.613)

3.17±.39 -.324
(.746)

6.66±2.00 1.366
(.173)

3.34±.47 -.088
(.930)Routine 3.50±.42 3.19±.43 6.34±2.04 3.34±.48

High School 
Department

Humanitiesa 3.46±.40

.424
(.736)

3.18±.39

1.606
(.188)

6.34±2.09

3.119
(.027)

3.32±.44

.543
(.653)

Scienceb 3.51±.42 3.21±.42 6.48±1.93 3.36±.50

Techniquec 3.53±.43 3.11±.46 6.81±1.96 3.40±.51

Etcd 3.47±.36 2.84±.33 9.00±1.00 3.15±.62

Scheffe a<d

Appl ica t i on 
motivation

Aptitude
/Interesta 3.36±.41

3.031
(.030)

3.30±.41

6.450
(<.001)

7.09±2.00

9.184
(<.001)

3.45±.50

3.988
(.008)

School recordb 3.31±.28 3.05±.33 5.31±1.78 3.23±.38

Inducement c 3.45±.38 3.11±.42 5.67±2.08 3.27±.42

Job abordd 3.44±.43 3.09±.38 6.39±1.80 3.25±.46

Scheffe a>c,d a>b,c a>d

[Table 3] Difference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83)

[Table 2]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n=283)

 Variables  Categories MD±SD

Self-
Leadership

Self-expectations 3.73±.63
Rehearsal 3.74±.64
Goal Setting 3.60±.72
Self-compensation 3.90±.70
Self-criticism 3.64±.76
Constructive mind 3.32±.63
total 3.49±.41

Academic 
self-efficacy

Preferred task difficulty 2.90±.53
Self-regulatory efficacy 3.45±.54
Confidence 3.30±.60
total 3.21±.41

Major 
satisfaction

total 6.49±2.02

Learning flow

Combination of 
challenges and skills

2.97±.55

Clear goals 3.50±.62
Specific feedback 3.60±.70
Focus on task 3.59±.60
Sense of control 3.60±.64
Integration of behavior 
and consciousness

3.33±1.01

Loss of consciousness 3.42±.80
Distorted  of time and 
sense

3.33±.84

Purposeful self-experience 3.07±.72
total 3.34±.47

3.4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

도 및 학습몰입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몰입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619, p<.001), 전공만족도(r=.357 
p<.001), 학습몰입(r=.681,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r=.359 p<.001), 학습
몰입(r=.693,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전공만족도는 학습몰입(r=.351, p<.001)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즉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몰입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3.5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습몰입을 종속변수로 하고 학습몰입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인 셀프리더십, 학업적자기 효능감, 전공만족
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사
이에 상관관계는 .351~.693로 나타났으며 .80이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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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Adj. R
2

F(p)

constant .081 .167 　 .486 .628

.582 131.720(<.001)
Self-leadership .461 .058 .397 7.960 .000

Academic self-efficacy .492 .058 .427 8.547 .000

Major satisfaction .013 .010 .056 1.340 .18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Learning flow                                                        (n=283)

Variables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619(<.001) -

Major satisfaction .357(<.001) .359(<.001) -

Learning flow .681(<.001) .693(<.001) .351(<.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n=283)

변수는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595~.842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IF)도 1.188~1.681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925로 2에 가까운 
값이 확인되어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회귀모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
몰입에 유의성을 보였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
감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31.720,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총 58.2%
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았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
(β=.427)과 셀프리더십(β=.397) 순으로 학습몰입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성과중심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교육에서 학습자에 의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요구되
면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함으로써 향후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 및 전
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49점이었으며 이는 3년제,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셀프리더십을 연구한 Han과 Yu[13]의 3.59점, Yang과 
Moon[14]의 3.72점,  Park[15]의 3.56점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
과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모두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리더십의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
리더십의 관계에서는 나이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나
이가 많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다른 사회적 경험이나 타 전공을 한 후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나이가 적은 학생에 
비해서 중요한 업무나 학업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
경험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목표설정과 자기기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또한 진학동기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타인의 권유에 의해 진학
한 경우에서 셀프리더십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셀프리더십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라 생각하며 Han과 Yu[13]의 연구에서 나타난 지원동
기 중 가장 높은 점수인 적성이나 흥미에 의한 것과는 상
반되는 결과로 향후 다시 측정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
각한다. 하부영역별 평균점수에서는 자기보상, 리허설, 
자기기대, 자기비판, 목표설정, 건설적 사고 순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Han과 Yu[13]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보상, 
자기기대, 리허설이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유사하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만족하게 수
행했을 때 스스로를 보상하고 존중하며 중요한 일에 대
해 미리 연습 활동을 하는 반면 목표설정 및 건설적인 사
고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뚜렷
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업무 수행과정의 실패나 좌절에 
취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조직몰
입을 연구한 Park과 Park[25]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위가 올라갈수
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셀프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
니라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14]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
해서 후천적인 경험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
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
점 만점에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고 선행연구와의 비교
를 위해 총점으로 산출했을 때 평균 89.87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한 Sim과 Oh[26]의 연구에서 나타난 
103.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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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하부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 3.45점, 자신감 3.30점, 과제난이도 선호 2.90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Sim과 
Oh[26]의 연구와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27]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간호학생들
은 타 전공의 대학생들과 달리 임상실습과 학교수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바쁜 일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싫
어하는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과
제를 수행하는 등의 자기조절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학습성과 중심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해오면서 자신
감을 고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는 1점에서 10점까지 자율표기를 하도록 
한 결과 평균 6.49점으로 대상자의 학습몰입은 5점 만점
에 평균점수가 3.3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시뮬레
이션 학습에서 학습몰입을 연구한 Oh와 Kang[28]의 3.34
점과 동일한 연구결과이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진학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적성에 의한 진학이 취업을 고려한 경우보다 학
습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적성에 의한 간호학과 진학이 타인의 권
유나 취업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학습몰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성격과 
흥미를 반영하여 진학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과 자신감이 더 강하고 스스로 학습에 완전히 몰두
하게 되면서 즐거움과 재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
몰입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든 변수들 간의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학습몰입이 증진된다
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태도성숙의 형성이 증진된다고 
보고한 Han[29]의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과 조직몰입과 간호업무 수행
정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Park과 Park[25]의 연구에 따
르면 조직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이 스스로를 조정함으
로써 개인의 욕구가 직무를 통해 충족되어지는 조직몰입
에 기인하여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라 보고 있다. 이처럼 학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
고 스스로를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
공영역의 학습에 몰입하게 될 때 학생들의 학습성과는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

몰입에 유의성을 보였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총 58.2%
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이 없어 직접
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학습몰입이 문제해결력을 설
명하는 변수 설명력으로 33%를 제시한 연구결과[28] 보
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바탕에 두
고 최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법과 학습활동이 다양화되는 시점에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을 강화하기 위한 예측요인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
상을 확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학습몰입 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및 
환경의 제공과 중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반복적인 연
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 학업
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학습성과 향
상을 위한 방향 제시 및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D시
에 소재한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재학생 283명이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s 상관계수 및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와 분
산팽창인자를 점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
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나이와 진학동기에서 차이가 있었고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진학동기, 전공만족도는 고교계열과 진
학동기, 학습몰입은 진학동기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는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셀프리
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8.2%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
몰입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셀프리더
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간호대학
생의 학습몰입의 향상과 나아가 학업능력의 향상도 기대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일 대학으로 한정하여 편의추

출 하였으므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몰입을 강화하기 위한 예측요인에 대한 반
복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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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및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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